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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Z 대학생, 남ᆞ북극 항해 나선다

극지연, 아라온호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…“2011년 이후 4번째, 여학생 대상”

□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가 쇄빙연구선을 운항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

위해 아라온호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□ 극지연구소는 해양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

대학교의 추천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2인의 실습생, 한국해양대 3학년 

김채연 씨(22세)와 목포해양대 3학년 유다영 씨(21세)를 선발했다.

□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북극과 

남극 항해에 동행한다. 이번 항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원에게는 

졸업 후 아라온호 정규 승선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.

□ 쇄빙연구선은 남극과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를 항해하며 연구할 수 있는 

특수목적 선박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아라온호가 유일하다. 기후변화로 

결빙 해역이 녹고 북극항로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와 산업, 국제

관계에서 활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,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

체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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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극지연구소는 극지 바다 운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3차례* 

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, 지금까지 총 6명의 대학생이 현장을 경험했다. 이 중 

한 명은 극지연구소에서 일했으며, 2023년 승선 대학생도 졸업 후 아라온호 

항해사로 근무가 예정돼 있다.

    * 2011년 2인, 2013년 2인, 2023년 2인

□ 극지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적은 선박 운항 분야의 특성을 

고려해 승선 실습 기회를 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.

□ 이달 중순 북극으로 떠나게 될 2인 중 한 명인 해양대 대학생 김채연 씨는 

“첫 극지 방문이라 설렌다. 결빙 해역의 항해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게 

되어 매우 기쁘다”라고 소감을 전했다.

□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국내에서 유일하게 극지의 바다를 운항할 

수 있는 배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,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

특별한 기회를 나누고 기후변화로 변화무쌍해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

마땅히 해야할 일이며,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 


